
최신중국동향 vol.409 2026.10.29.

미중 경쟁의 범위와 성격

The Scope and Nature of the U.S.-China Competition

» 저자：Michael J. Mazarr 외

» 일자：2026년 9월 29일  

» 출처：랜드연구소(Rand)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A4254-2.html

✤ 현재의 미중 경쟁은 냉전기 미소 경쟁과 같은 단순한 패권경쟁이나 고전적인 세력전이로 설명하기 
어렵다.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단일 패권국으로 부상하기보다 미국과 함께 국제 권력구조의 
최상위에 자리하고 유럽연합과 인도 등 다른 주요 행위자의 영향력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경쟁은 양국의 상대적 우위를 둘러싼 경쟁인 동시에 
다극화되는 국제질서에서 영향력과 규칙, 네트워크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장기적 경쟁이다.

✤ 미중 경쟁은 국내경제, 과학기술 혁신역량, 자원･소재, 정보･이념･문화, 외교, 국제경제, 군사 
등 7개 영역에서 진행된다. 이 가운데 국내경제와 과학기술은 다른 영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다. 경제적 성과는 국가역량과 체제 정당성, 대외 영향력의 토대이며 
과학기술은 경제와 군사, 정보역량을 동시에 변화시킨다. 특히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서 
확보하는 우위는 향후 경쟁 전반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사회･거버넌스 역량과 국제적 
시스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능력 역시 모든 경쟁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 중국의 핵심 경쟁력은 제조업과 기술 생태계에 있다. 세계 제조업 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조선 등에서 막대한 생산능력을 구축했으며 세계 다수 국가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 과학기술에서도 원자력, 배터리와 에너지저장, 태양광, 전기차에서 
강점을 확보했고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양자, 로봇 등에서도 미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제조업 기반과 기술혁신을 결합하는 능력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장기적 경쟁우위 가운데 
하나다.

✤ 그러나 중국의 부상이 미국을 일방적으로 추월하는 과정은 아니다. 경제성장 둔화와 부동산 



침체, 생산성 저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정부를 포함한 높은 부채, 국가주도 경제의 비효율 
등이 장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 미국 역시 국가부채 증가와 정치적 양극화, 거버넌스의 비효율, 
제조업 기반 약화, 사회적 불신과 소외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장기 경쟁의 향방은 
양국 가운데 어느 쪽이 기존 성장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적 결속, 제도적 
대응능력을 확보하는가에 크게 좌우된다.

✤ 중국의 대외전략은 세계를 직접 지배하거나 다른 국가를 중국식 체제로 전환하려는 소련식 
팽창전략과는 차이가 있다. 국내 안정과 공산당 지배를 유지하면서 국가발전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달성하고, 국제적으로는 경제･제조업･과학기술과 국제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아시아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제기구와 기술표준, 경제규범, 글로벌 
네트워크를 중국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핵심 현안에서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요구를 고려하도록 만드는 영향력과 지렛대 확보를 중시한다.

✤ 따라서 미중 경쟁의 향방은 양국의 직접적인 국력 비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제3국과 중견국이 
무역과 기술정책, 외교관계, 군사협력, 국제기구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중요하다. 동맹과 
파트너십, 공급망, 기술표준과 국제제도를 둘러싼 네트워크 경쟁이 국가 간 물리적 역량 경쟁과 
결합한다. 동시에 국내 사회의 결속과 제도에 대한 신뢰, 경제적 역동성,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대외적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 미국의 대응 역시 중국을 전면 봉쇄하거나 과거의 단극적 우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국의 경쟁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국내 경제와 사회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과학기술과 첨단제조업, 디지털･AI 네트워크, 공급망과 핵심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동맹･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미중 경쟁은 상대를 제거하는 경쟁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공존과 경쟁 속에서 핵심 영역의 일방적 우위를 방지하고 유리한 국제적 
균형을 형성하는 문제로 전개되고 있다.


